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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과 그 영혼

기업은 자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.

기업은 하나의 의도에서 태어난다.

누군가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하고, 그 의지가 첫 번째

진짜 주주가 된다, 누가 돈을 세어 보기도 전에.

그것은 일단 형태를 갖추면 언제나 제품이라 불린다 — 서비스라

고 불릴 때조차도.

그 뒤에 오는 모든 것 — 구조, 위계, 대차대조표, 브랜드 — 은 비

계다.

비계는 집이 아니다. 집은 목적이다.

그리고 목적은 저절로 관리되지 않는다. 누군가 그것을 계속 짊어

지고, 첫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계속 기억하는 동안에만 살아남는

다.

그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, 기업은 계속 움직이지만 더 이상 어디로

가는지 모르고, 계속 생산하지만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른

다. 살아 있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것이 된다.

이것이 많은 조직의 조용한 위기다: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, 기억의

부족.

제품은 필요에 대한 답이기를 멈추고, 계속 존재하기 위해 그저 계

속 팔아야만 하는 구조의 변명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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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무언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도 그 실체 전체를 한 번도

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— 크고 작은 주주들, 숫자 하

나는 받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좀처럼 받지 못하는 사람들.

소액 주주는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조용한 불의다.

그들은 사업의 위험을 고스란히 나눠 진다 — 일이 잘못되면 모든

것을 잃는다 — 그러면서도 결정하는 권력의 진짜 몫은 한 번도

받지 못한다.

그들은 판돈을 나눠 가질 뿐, 카드를 쥔 손은 나눠 갖지 못한다. 서

류상의 소유자. 실질적으로는 관객.

이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에 대한, 기업에 대한, 이윤 그 자체에 대

한 고발이 아니다. 기억하라는 부름이다.

이것들은 도구다, 극도로 강력한 도구, 자신의 기원에 충실할 때는

진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— 그것을 잊을 때는 스스로 의미

를 비워 버릴 수 있는 도구.

어떤 입법 개혁도, 어떤 새로운 재무 지표도, 어떤 새로운 윤리 인

증도 단 하나의 진짜 보호 장치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: 모든 구

조 안에서, 계속 왜냐고 묻는 누군가.

주주가 가진 지분은 오래전 누군가가 세상에 내놓을 만큼 간절히

원했던 인간적 의도의 한 조각이다 — 모든 배당금 뒤에는 누군가

를 위해 구상된 제품이, 정성 들여 그것을 만든 직원이, 그것을 믿

기로 선택한 고객이 있다.

이것은 아직도 태어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가, 아니면 나는 그것

도 모른 채 그 그림자를 섬기고 있을 뿐인가?

Ferdinando Frega
BLADEFREGA

Wall Street 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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